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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for General Traits of Health-associated Factors of High School 
Students in Daeg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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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obtain an overview of the status of health-associated factors of Korean high school adolescents.
Methods: 2,455 high school students (1,808 boys and 647 girls) filled out questionnairesfor their health-related factors 
such as physical problems, sleep and exercise.
Results: Students sleep about 5.5 hours per day while they exercise only 2.6 hours each week. 14.2% of students 
skip breakfast every day. 31.0% of students were under severe stress, and 46.4 % has at least one symptom of 
distresses such as indigestion, headache, frequently catching cold, or muscle pain. 40.7% of the students took a 
functional supplement, especially vitamins as the most common, and ginseng and herbal drugs as the second and third. 
Conclusion: These results present general health-associated status of high school students, thus they could be helpful 
to design medicinal strategies for high school students u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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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정신적으로 많은 성

숙과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서, 체계적인 건강관리

는 건강한 일생의 가장 기초가 된다.1)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적응력이 가장 왕성하여 질병에 대한 저

항력이 매우 강한 시기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학

교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량과 대학입시 등과 관련된

심한 스트레스 및 매우 열악한 건강관련 환경에 노

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2) 따라서, 학생집단에서

의 자살을 비롯하여 척추질환 및 성인병의 조기 발

병과 같은 사회적, 의학적 문제로 자주 제기되고 있

다.3-5)

그동안 한국의 청소년층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었다. 박 등
6,7)

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서 자살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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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취침과 기상시간은? 서술형 (        시 취침,         시 기상)

2. 아침식사를 챙겨서 먹는가? 선택형 (매일,  가끔, 거의 않음)

3. 학교체육 외에 일주일 동안의 운동기간의 합은? 서술형 (                                   시간)

4. 평소 신체적으로 불편한 곳은 어디인가? 서술형 (없다 혹은                           )
5. 스스로 생각하는 평소 스트레스의 정도는? 선택형 (없다, 보통이다, 심하다)

6.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서술형 (                                           )
7. 체력을 보충하기위해 평소 복용하고 있는 것은? 서술형 (없다 혹은                           )

Table 1. 설문 내용과 답변 선택.

(654)

과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요인의 분

석과 자살 예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또
한, 서 등8,9)은 한국의 청소년에서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새로운 진단 기준을 권

고하였다. 한의학계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빠른 성장기에 체성분의 변화를 2년간 계

절별로 관찰함으로서 한의학적 측면에서 天人相應

의 발현양태를 연구하였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질

별 VDT (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 발병양상

을 연구하였다.10,11) 
이러한 청소년 대상의 의학적 연구는 공공의학에

대한 사회적 공헌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예방의

학 분야의 적극적 참여와 향후 의학의 영역을 확대

하는 의미에서도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한의학계에서의 연구들은 특정 질환

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향후

예방의학과 삶의 질과 관련된 향후 한의계의 역할확

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계가 한국의 청

소년들의 건강관련 실천인자나 환경인자들에 대한

현황과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함은 매

우 중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소재의 고등학교 학

생들을 표본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건강관련 주

요 인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 질병예방 및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프로그램

의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련 인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연구로서,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이며, 근접 모

집단은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이다. 자료의 수집

은 2009년 6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5일 사이에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2개 고등학교의 1～3학년을

대상으로 남학생 50개 반 (1,808명)과 여학생 16개
반 (647명)의 총 2,455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전수조사 하였다. 남녀학생의 성비는

각각 73.6% 와 26.4% 이었다. 

2. 연구방법 및 통계처리
아래의 7가지의 질문 항목을 포함한 설문지에 스

스로 체크하도록 하였다(Table 1). 구성 항목을 보면

2개 (2번, 5번)의 질문은 3개의 예문 중 하나를 답으

로 선택하게 하였고, 5개 (1번, 3번, 4번, 6번, 7번)
의 질문은 답변의 개수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답하는

서술형이었다. 2,455명 각자의 대답을 개인별로 정

리하여 답변항목간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하기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7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χ2-분석(chi-square test), t-test, 
ANOVA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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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Boy student Girl students

Sleep 
(min/day)

Excercise
(min/week)

Skip 
breakfast (%)

Sleep 
(min/day)

Excercise*

(min/week)
Skip 

breakfast (%)

First
(n=840) 345.0 171.0 10.5 337.2 85.2 16.2

Second
(n=837) 325.8 183.6 14.0 336.6 141.0 16.3

Third
(n=778) 301.8 141.0 16.0 310.2 141.6 15.7

Total
(n=2455) 324.6 165.6 13.5 328.8 134.4 16.1

Spending time for exercise was compared between boy and girl student using Student's t-test. * p <0.01

Table 2. Analysis for Factors of Exercise, Sleeping and Breakfast

(655)

결 과
 1. 수면과 운동시간 및 아침 식사에 대한 분석 

수면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남녀학생 공히 평균

약 5시간 40분 정도의 수면을 취하였고, 학년이 올

라갈수록 수면의 양은 적어져서 3학년 학생들은 약

5시간의 수면을 취하였는데, 학년과 성별 간 통계적

인 유의성은 없었다. 일주일간 학교 정규 체육시간

이외에 따로 하는 모든 체육활동을 설문한 결과 남

자는 약 2시간 40분, 여자는 약 2시간 10분 정도로

남자가 유의하게 많았으나 (p <0.01) 학년 간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에 대한 설문에서는 매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은 남학생이 약 72%였고 여학생은 68% 
이었다. 반면 남학생의 13.5%와 여학생의 16.1%는

거의 매일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

이 증가하였다(Table 2).

2. 평소 신체적 불편한 증상에 대한 분석
전체 대상자의 46.4%의 학생들이 평소 신체적으

로 불편함이 있다고 답을 하였고, 여학생 (59.6%)의
비율이 남학생 (41.9%)보다 많았으나 (p <0.01) 학
년 간 차이는 없었다.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

은 남녀 공히 소화불량, 두통, 잦은 감기, 비염, 근육

통이나 복통 등을 꼽았고 전반적인 패턴은 남녀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p <0.01). 
두통, 소화장애, 복통 혹은 잦은 감기는 여학생들이

잦았고,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비염, 축농증 혹은 근

육통을 더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스트레스의 정도와 해소방법에 대한 분석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에

서는 남학생의 29.3%와 여학생의 35.9%가 심한 스

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하여 여자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p <0.01). 
전체학생의 약 5.6% 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고 답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

록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

다 (data not shown).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

로, 남학생은 주로 운동, 컴퓨터게임 및 수면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들은 수면이 42.0%
로 월등히 많았고 노래방이나 음악감상이 다음이었

고 운동은 불과 2.1% 만을 선택하였다(Table 4).

4. 체력보충을 위해 평소 복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
전체 학생들의 약 40.7%가 체력보충을 위해 무엇

인가를 복용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일

수록 복용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대한한의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0년 7월)

174

(656)

Distress Boy student 
(n=1,808)

Girl student 
(n=647)

Total** 

(n=2,455)

No distress 58.1 % 40.3 % 53.4 %

Yes

Headache 8.4 % 16.7 % 10.5 %

Indigestion 8.0 % 15.7 % 10.0 %

Frequent common cold 8.6 % 9.7 % 8.9 %

Muscle or neck pain 6.1 % 5.3 % 5.9 %

Rhinitis or Sinusitis 4.6 % 3.9 % 4.0 %

Lumbago 3.9 % 4.1 % 4.0 %

Abdomen pain 2.8 % 6.8 % 3.8 %

Diarrhea 3.0 % 3.1 % 3.1 %

Constipation 0.3 % 1.5 % 0.7 %

Dizziness 0.4 % 1.5 % 0.7 %

period pain 17.1 % 4.5 %

 -

Others 9.4 % 21.4 % 3.7 %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age to total number of each group (boy, girl or total number). Frequency of distress complain was multiply chosen, and compared 
between boy and girl student using chi-square test. ** p <0.01

Table 3. Frequency of physical complain according to sex

Stress Boy student 
(n=1,808)

Girl student 
(n=647)

Total** 
(n=2,455)

 Severity 
of stress 

None 6.1 % 4.3 % 5.6 %

Moderate 64.6 % 59.8 % 63.3 %

Severe 29.3 % 35.9 % 31.0 %

Method 
stress-relief 

Sleep 21.6 % 41.3 % 26.8 %

Sports 29.9 % 2.1 % 22.5 %

Computer game 27.3 % 6.3 % 21.7 %

Song room 15.3 % 19.4 % 16.4 %

Music-listening or play instrument 6.7 % 14.2 % 8.7 %

Movie or TV 3.3 % 6.1 % 4.1 %

Web surfing 2.8 % 6.6 % 3.8 %

Eating 1.4 % 6.1 % 2.6 %

Reading book 2.3 % 1.3 % 2.0 %

Others 6.5 % 12.5 % 8.1 %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age to total number answering “yes” for stress present in each group (boy, girl or total number). Frequency of stress-relief method 
was multiply chosen, and compared between boy and girl student using chi-square test. ** p <0.01

Table 4. Stress status and methods of stress-relief according to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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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여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한약 인삼류 비타민류 기타

35.9%
39.7% 39.7%

35.1%

46.4% 48.0%

10.8%
13.3%

29.7%

22.7%

51.5%
55.3%

21.8%
24.6%

Fig. 1. Frequence and kind of drug or supplements in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x and their grade

(657)

남녀 간, 학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다. 주로 학생들이 복용하는 것으로는 비타민류가

남녀학생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인삼과

홍삼이 두 번째였다. 다음으로는 복용하는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의 10.8%와 여학생의 13.3%가 한약

을 복용한다고 답변하였다(Fig. 1).

고찰 및 결론
 2009년 통계청의 추계인구 보고에 의하면 10～19

세의 청소년층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4% 정도

이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전체연령의 약

4.5%를 차지하는 200만 명 정도였다.12) 청소년은 미

래에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이들의 건강은 주요한 사

회적․의학적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2
개 고등학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학생들의 수면과 체육활동, 스트레스 및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식품․약품 등을 조사하여 향

후 한의계의 학생들의 건강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

균 하루 수면시간은 6시간 이내였으며, 3학년은 불

과 5시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2000년에 서울

소재 학생들 대상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여 외국의 학

생들에 비하여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특징을 보

였다.13) 더군다나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하는 운동

시간은 정규 학교체육시간을 제외하며 약 3시간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남자고

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 다른 연구와

유사하였다.14)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들의 평균 약 17%가 아

침을 매일 결식한다고 하였는데,15) 본 연구의 결과

에서도 남학생의 13.5%와 여학생의 16.1%는 매일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많은 공부시간에 비하여

수면과 운동은 극히 부족하고 아침도 거르고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
는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

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건강적인 측면에서 정

규 체육시간을 늘리거나 아침식사를 학교에서 제공

하는 등의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 특히 입시와 관

련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신체적

질환이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

다.16,17) 본 연구 결과에 의하여 전체 조사대상 고등

학생들의 약 30.0%의 학생들은 스스로 심한 스트레

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답변하였고, 46.4%의 학생들

은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학생들의 10% 정도가 두통

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운동부



대한한의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0년 7월)

176

(658)

족이나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질환이다.18-21) 여학생들의 유병율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두 배정도 많았는데, 이는 여학

생들의 운동부족과 높은 스트레스 감수성과 상관성

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행

동에 있어서도 남학생들은 운동이나 컴퓨터 게임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여학생들은 수면이나 노래방 혹

은 음악 감상이 주요 선택으로 남녀 간의 차이점이

분명하였다. 비염과 근육통을 제외한 모든 증상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향후 한의학적 학생들의

치료법 개발에 고려할 사항이라 여겨진다.
본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체력보충을 위

해 건강식품이나 약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학생들의 약 40% 정도가 평소에 건강보조식품을 복

용한다고 대답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

하는 경향을 띄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약물을 복용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남녀 공히 비타민류를 50% 
정도로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홍삼이나 인

삼이었으며 한약은 세 번째로서 약 12%의 학생들이

복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비용

이나 복용의 간편성 혹은 주요 불편한 증상들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적인 한약을 선택

하기 보다는 홍삼을 2-3배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된 본 연구의 결과는 한의사의 주요한 진료

영역인 처방과 별도로 형성된 홍삼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것과 매우 관련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한의계의 진료영역

의 전문화와 이미지 재고 전략을 세울 때 이와 같은

결과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7년에 광

주지역 905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62.5%가 한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으며

63.7%가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다.22)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 반하여, 이 논문은 한약의 부분별

한 빈용에 대한 경계를 위한 교육목적으로 양의학계

에서 연구되어졌다는 점은 한의학계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향후 한의학계가 치료기술이나 약물개발에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 환자들의 요구와 사회적 인식

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의 정책개선이나 제안을 위

한 연구도 필요한 이유이다.
이상의 결과에서처럼,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2,455명의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을 표본 조사하여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적인 건강관련 인자들

의 기초적 데이터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일개 도

시의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의 전체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신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직접적인 면접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과 심층적인 요인분석의 미비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계에서 처

음 시도된 연구로서 향후 한의학을 이용한 청소년층

대상의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에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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